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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job stress,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among firefighter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job satisfaction.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among 150 active firefighters who agreed to participate after 

reading an explanation of the purpose and importance of the study. They were sent a link to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URL via text message.

Results: The mean scores for the variables were 2.26 for job stress, 3.55 for resilience, 3.30 for 

empathy, and 3.23 for job satisfa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based on 

age.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pathy (r=248, p=.002) and 

resilience (r=463, p<.001) and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r= -.740, p<.001). In 

other words, higher resilience and empathy were associated with higher job satisfaction, while higher 

job stress was associated with lower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was the influencing factor of job 

satisfaction,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55%.

Conclusion: To improve firefighters' job satisfaction, managem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enhance resilience and empathy and specific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duce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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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2년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른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119 신

고 접수 건수는 11,550,786건이었으며 화재 발

생 44,178건, 구조 출동 805,194건, 구급 출동 

2,788,101건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119 신고 접수 건수는 12,075,804건, 화재 발생 

36,267건, 구조 출동 1,062,612건, 구급 출동 

3,148,956건으로 나타났다[1]. 최근 각 소방서에

서 활발하게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화

재 발생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구조, 구

급 출동 건수는 각 1.32배, 1.13배가 증가했다.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

방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

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 활동을 수행

할 필요가 인정될 때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

여 소방력 동원이 요청되면 반드시 요청에 응

해야 한다. 이렇듯 소방공무원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재난 대응 전문인

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직무 대부분 화재 진

압, 인명 구조 등 위험성을 내포하는 각종 재난

과 현장에 투입되므로 고도의 긴장감이 요구되

고, 직무 환경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

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스트

레스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3, 4]. 소방공무원

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스트레스를 유

발하게 되며 직무만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3]. 또한 상대적으로 근무 만족도

가 낮은 소방공무원은 근무 만족도가 높은 소

방공무원보다 고위험군과 잠재적 스트레스 군

이 높게 나타났다[5].

회복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

는 힘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로부

터 회복력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6].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지수가 낮으며,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낮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정도가 심하고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7, 8]. 다양한 대응 현장에서 소

방공무원의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험한 바를 이

해하거나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9]. 선행 연

구에 따르면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어려운 처지

의 대상자를 돕고자 하는 의지가 높으며, 현장

에서 타인의 감정을 더 이해하고 감지할 때 직

무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10, 11]. 따라서 

공감능력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다.

직무만족이란 자신의 직업 혹은 직무에 대해 

개인이 만족하는 정도를 말하며, 개인적 직무

만족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목표 달성이라는 

조직적 측면에도 직·간접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소방공무원은 국

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동료, 크게 

나아가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

방공무원에 직무만족은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

스, 회복탄력성과 공감능력을 확인하고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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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

스, 회복탄력성, 공감능력을 살펴보고 소방공무

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

성,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

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공감능력과 직무만족

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

성,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소방공무

원의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공감능력을 파

악하고,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전국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였

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로 조사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의 

URL을 43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회신 된 답안은 150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임

의 표집 방식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필

요성을 듣고 설문지의 수신에 동의한 대상자에

게 URL을 발송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

료의 비밀 보장과 익명성 그리고 어떠한 경우

에도 (거부나 중도 포기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

다. 문자로 전송받은 대상자가 설명문을 확인하

고 자의적으로 설문 참여에 동의한 후 자기 기

입식 설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G-Power(v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의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β) .95, 효과 크기(effect size) .15, 예측요인 

11개를 기준으로 하여 152명이 산출되었으나 

응답을 제출한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

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렬,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 근무 형태로 총 7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ang 등

[13]의 단축형 한국 직무스트레스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설문지는 Likert 4점 척도를 적용하

여 측정하고, 총 24문항 중 15문항은 역 문항으

로 역 환산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Chang 등[13]의 연구의 하위요인의 신

뢰도 Cronbach’s α=.51∼.82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47이었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aek[14]이 번

안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도구(K-CD-RISC)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를 적

용하여 측정하고,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회복탄력성의 모든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7(2)

22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ek[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3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30이었다.

4)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5]가 개발

한 대인관계반응척도(IRI: Interpersonal re-

activity index) 도구를 한국 실정에 맞게 강일 

등[16]이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

하고, 28문항 중 7문항은 ‘부정’을 나타내는 문

항으로 역 환산 하였다. 공감능력의 모든 영역

의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Kang 등의 연구[16]의 하위 요인별 신뢰

도 Cronbach’s α=.61∼.81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0.836이었다.

5)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pector[17]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만족도의 모든 영역의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pector[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961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2.0(IBM,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공

감능력과 직무만족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

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t-test와 ANOVA로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은 

Tukey HSD test를 이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

계는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

였고, 직무만족도의 영향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은 p<.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15명(76.7%), 여자 35명

(23.3%)으로 남자가 더 많았고, 연령은 20대 

50명(33.3%), 30대 65명(43.3%), 40대 이상 35

명(23.3%)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

등학교 졸업 39명(26%), 전문 학사 35명

(23.3%), 학사 이상 76명(50.7%)으로 학사 이

상이 가장 많았다<Table 1>. 직급은 소방사 80

명(53.3%), 소방교 30명(20%) 소방장 23명

(15.3%), 소방위 이상 17명(11.3%)으로 소방

사가 가장 많았고, 직렬은 화재 67명(44.7%), 

구조 7명 (4.7%), 구급 63명(42%), 내근 13명

(8.7%)이다. 경력은 36개월 이하 65명(43.3%), 

37개월 이상 72개월 이하 35명(23.3%), 73개월 

이상 50명(33.3%)으로 36개월 이하가 가장 많

았다. 근무 형태로는 교대 근무 136명(90.7%), 

일근 14명(9.3%)으로 교대 근무가 많았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2.26점이었으

며, 회복탄력성의 평균 점수는 3.55점, 공감능

력의 평균 점수는 3.30점, 직무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3.2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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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or M±SD

Gender
Male 115(76.7%)

Female 35(23.3%)

Age (Year)

20’s 50(33.3%)

30’s 65(43.3%)

over 40’s 35(23.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9(26%)

Associate 35(23.3%)

≥Bachelor 76(50.7%)

Job rank

Firefighter 80(53.3%)

Senior Firefighter 30(20%)

Fire Sergeant 23(15.3%)

Fire lieutenant or higher 17(11.3%)

Current job

Fire suppression 67(44.7%)

Rescue 7(4.7%)

119 EMT 63(42%)

Desk job 13(8.7%)

Current work experience 
(months)

≤36 65(43.3%)

37∼72 35(23.3%)

73≤ 50(33.3%)

Type of work
Shift work 136(90.7%)

Day duty 14(9.3%)

Job stress 2.26±0.32

Resilience 3.55±0.54

Empathy 3.30±0.39

Job satisfaction 3.23±0.5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variables (N=15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공감능력, 직무만족도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회

복탄력성, 공감능력

성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는 남자 2.23

점(±.31), 여자 2.37점(±.29)으로 여자가 더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98, 

p=.018).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연령, 학력, 직

급, 직렬, 근무 경력, 근무 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는 남자 3.62점(±.56), 여자 3.31점(±.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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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109, p=.002). 

회복탄력성에 따른 연령, 학력, 직급, 직렬, 근

무 경력, 근무 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는 남자 

3.34점(±.37), 여자 3.15점(±.45)으로 남자가 

더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08, 

p=.010). 경력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는 ‘36개

월 이하’에서 3.33점(±.37), ‘37개월 이상 72개

월 이하’에서 3.15점(±.44), ‘73개월 이상’에서 

3.36점(±.36)이었다. ‘73개월 이상’의 공감능력

이 ‘37개월 이상 72개월 이하’보다 높았으며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3.364, p=.039). 공감

능력에 따른 연령, 학력, 직급, 직렬, 근무 형태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령에서는 20대 3.36점(±.47), 30대 3.13점

(±.48), 40대 이상 3.22점(±.53)이며 연령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3.223, p=.033), 20대가 30대보다 직무만

족도가 높았다. 직무만족도에 따른 성별, 학력, 

직급, 직렬, 근무 경력, 근무 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공감능

력,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직무스트레

스(r=-.740,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회복탄력성(r=.463, p<.001), 공감

능력(r=.248, p=.002)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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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M±SD t or F p

Gender
Male 115 3.25±.51

1.107 .270
Female 35 3.15±.46

Age(Year)

20’sa 50 3.36±.47

3.223
.033*

(a>b)
30’sb 65 3.13±.48

over 40’sc 35 3.22±.5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9 3.22±.50

0.204 .816Associate 35 3.19±.50

≥Bachelor 76 3.25±.50

Job rank

Firefighter 80 3.23±.44

0.745 .527
Senior firefighter 30 3.33±.53

Fire Sergeant 23 3.16±.57

Fire lieutenant or higher 17 3.15±.58

Current job

Fire suppression 67 3.31±.48

1.331 .267
Rescue 7 3.21±.49

119 EMT 63 3.17±.54

Desk job 13 3.09±.35

Current work experience 
(months)

≤36 65 3.28±.40

1.031 .35937∼72 35 3.13±.54

73≤ 50 3.23±.57

Type of work
Shift work 136 3.24±.48

1.217 .226
day duty 14 3.07±.61

*Tukey HSD

Table 3.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Characteristics Job stress Resilience Empathy Job satisfaction

Job stress 1

Resilience
-.604***

(<.001)
1

Empathy
-.274***

(<.001)
.272***

(<.001)
1

Job satisfaction
-.740***

(<.001)
.463***

(<.001)
.248**

(.002)
1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resilience, empathy and job satisfaction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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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5.469 .505 10.829 .000

Age(ref; over 40’s)

20’s .083 .074 .079 1.117 .266

30’s -.057 .071 -.057 -.805 .422

Job stress -1.108 .110 -.706 -10.030 .000

Resilience .003 .066 .004 .053 .958

Empathy .077 .073 .061 1.048 .297

F=37.278 p<.001 R2=.564 Adj R2=.549

Table 5.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N=150)

4.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전 연구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토

한 결과, 공차 한계는 0.597∼0.895로 0.1 이상

이었으며,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17∼1.676으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은 1.918

으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한 오차

항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직

무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연령,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공감능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

다. 그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F=37.28, p<.001), 직무만족도를 55% 설명

하였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요인은 직무스트레

스(β=-.706, p<.001)이었다<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회복

탄력성과 공감능력을 살펴보고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직무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

고자 시도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

레스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

다 일과 가정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대인 

관계 및 신체적 긴장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18].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평점은 likert 4점 척도로 2.26점

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

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 도구를 사용한 

Han[19]에서의 2.32점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2019년 이후 만 3년간 COVID-19가 유행하면

서 구급대원의 출동이 증가하였으며, 모든 출

동 시 level D 보호복을 착용함으로써 직무스트

레스가 높아졌을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에는 방

역 규제를 완화하여 COVID-19 시기로부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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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였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2021년 소

방청에서 ‘교대 근무 체계 만족도 및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근무 형태인 3조 

2교대의 선호도는 10.1%에 불과했으며, 3조 1

교대와 4조 2교대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그 결

과 2022년 이후 최근 많은 관서가 설문조사 결

과를 반영하여 선호도가 높았던 근무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보다 최근에 실시한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회복탄력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으며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동료 

지지와 자기 격려가 높을수록 소방관의 회복탄

력성 또한 높아진다[20]. 이는 직업 특성상 여

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으며, 같은 팀 내에

서도 구급대, 소방 차량(펌프차, 화학차 등) 별

로 함께 활동하는 조직으로서 여성보다 남성의 

동료시지 활동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남성의 높은 동료시지는 회복탄력성 상

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회

복탄력성이 높으면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

므로 업무 향상에 도움을 준다[21]. 회복탄력성

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향

후 소방공무원의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키기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에서는 성별과 

근무 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

이 여성보다 공감능력이 더 높고, 근무 경력에

서는 ‘73개월 이상’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현장 활동 경험이 많아

지며, 전문성이 강화된다. 이에 환자 또는 구조

대상자를 이해하는 공감능력도 증가할 것이다. 

공감능력은 다양한 실무 경험이 쌓일수록 높아

지고, 공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와 삶에 대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11]. 본 연구 대상

자의 평균 근무 경력과 표본 수는 여성보다 남

성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공감능력의 평균 평

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였다. 이는 재난 현

장에 따른 대응 활동과 근무 환경, 조직 문화가 

높은 직무스트레스에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본 연구는 연령에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0대가 30대보다 직무만족도

가 높았다. 이는 2022년 소방공무원 합격 평균 

연령은 26.8세로 20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소

방공무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공무원의 조직 문화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

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인이었다[23].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중에

서도 높은 조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직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

직 내, 세대 간의 의사소통 향상 방안을 모색하

고, 팀 단위 교육 훈련 등 조직 구성원 내 긍정적

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근무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높아지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24] 충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근

무 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회복

탄력성과 공감능력을 살펴보고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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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

고자 시도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가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았으며, 회복탄

력성 및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직무스트레스였다. 현재 소방청에

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해서 노

력하고 있다. 더불어 조직 구성원 내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

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실제적인 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적용한 후속 연구를 제

언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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